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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와 사람이 소통하여 교통사고 예방한다

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기반 C-ITS 서비스 개발 착수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가 10월 19일(금) 스마트폰 서비스 개발사와

협업하여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(C-ITS* 이하 C-ITS)를 활용한 보행자

안전서비스 개발에 착수**한다.

*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, ITS에 양방향 통신을 접목하여 교통

사고 예방, 자율협력주행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

** C-ITS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하며 19일부터 사업자 선정 등 착수

□ 이 서비스가 개발되면 보행자는 버스정류장이나 신호등사거리 등 

교통이 복잡한 곳에서 인근에서 접근하는 차량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.

ㅇ 특히,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고 주행하는 차량의 정보도 제공받아

보행자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.

ㅇ 운전자도 무단횡단 등 보행자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되며, 고속도로․

국도 등에서도 수시로 도로작업자의 위치를 파악하여 사고를 예방한다.

ㅇ 또한, 기존에 별도 단말기를 통해 제공하던 C-ITS 서비스를 보다

쉽게 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폰․C-ITS단말기 간 휴대폰케이스,

거치대 등을 통해 연결하는 기술도 개발한다.

ㅇ 관련 서비스와 장비는 내년 6월경에 개발․성능검증이 완료될 예정이며,

이르면 7월부터 대전-세종 도로구간(87.8km)에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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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주요 대상 서비스(안) >

* V2I : Vehicle to Infra, V2V : Vehicle to Vehicle, V2P : Vehicle to Pedestrian

□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그간의 C-ITS는 차량-차량, 차량-도로인프라

간 실시간 상황을 공유하여 교통안전, 자율협력주행 등을 지원

하는 차량운행 중심의 시스템이었으나, 이번 계기를 통해 서비스 

범위와 지원 대상이 휴대폰을 소지한 보행자까지 대폭 확대될 

것으로 기대한다.”고 밝혔다.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첨단자

동차기술과 정재원 사무관(☎ 044-201-393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